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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건부 동남부 지역
EEE위험수준 "높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전

기요금은 아무 것도 안하면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전기요금을 선택해 전기 공급

업체를 바꾼 매사추세츠 가정들이 더내고 있

는 전기요금이 매년 수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매사추세츠 법무부가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법무부가 8월 1일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저렴한 가격을 주장하는 할인 전

기공급업체를 선택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억5천3백만달

러의 손실을 입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동안 전

기업체를 바꾼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기본적

인 전기업체의 서비스를 고수했던 사람들에

비해 7천6백20만불을 더 지불해야만 했다. 모

라 힐리 검찰 총장은 이 같은 전기공급업체의

매사추세츠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모라 힐리 검찰총장은 “너무 많은 소비자

들이 가격을 낮춰준다는 것에 속아 할인 전기

공급업체들에 의해 매달 많은 과다요금을 부

과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사추세주

의회가 법제화를 통해 이 같은 악성 전기업체

사기를 방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할

전기요금 낮추려다 오히려 덤터기 
저렴한 전기공급업체 전환 가정 수백만불 손해… 주 법무부, 일반 가정에 전기판매 중단 법안 상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

추세츠 보건부(DPH)는 동남부에 위치한 7개

지역의 동부말뇌염(eastern equine en-

cephalitis; EEE) 위험수준을 7월 31일 ‘높음

’ 수준으로 높였다. 

해당 7개 지역은 카버(Carver), 이스턴

(Easton), 프리타운(Freetown), 레이크빌

(Lakeville), 미들보로(Middleboro), 뉴베드

포드(New Bedford) 그리고 레인햄(Rayn-

ham)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부는 다른 12개 지역의 위

험수준은 보통으로 높였다. 보통으로 격상된

지역은 버클리(Berkley), 다이턴(Dighton), 이

스트 브리지워터(East▶▶6면으로 계속 ▶▶6면으로 계속

동부말뇌염 모기 채집 수준 급증 

정기 휴간 안내
8월9일자신문정기 휴간 합니다

일반 전기요금과 할인업체 전기요금 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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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체스터 거주 한인가족 납치 폭행 혐의로 체포 

국제선 불우이웃돕기 모금 친선 골프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

인들간의 갈등이 심각한 비극을 초래했다. 윈

체스터에 거주하며 메드포드에서 세탁소를 운

영하는 한인 조모 씨(54)와 아들 박모 씨(28),

딸 박모씨(25)가 한 한인 여성을 몇 시간 동안

납치, 절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24

일 기소됐다. 

윈체스터 지역신문 윈체스터위키드로컬이

메드포드 경찰을 인용 7월 29일 보도한 것에 따

르면, 조씨와 자녀들은 메드포드 소재 세탁소

에서 이 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감금하고 여

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풀려난 피해자는 다른 시의 병원을 찾았고

상처를 목격한 병원 의사가 그 지역 경찰에 알

렸다. 경찰은 다시 사건이 일어난 메드포드 경

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

은 당시 세탁소에 있었던 조씨와 두 자녀를 체

포했다. 

로컬 신문에 따르면 이 가족은 이번 사건 외

다른 범죄기록은 없었다. 당시 세탁소에 있던

CCTV에 폭행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보아 우

발적인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와 자녀들은 납치, 절도

, 발차기, 폭행, 상해, 범죄 협박 등의 혐의로 기

소됐다. 서머빌 지법은 조 씨에 대해 “위험인

물로 간주된다”며 보석없이 프레밍햄 유치장

에 감금했다. 아들 박씨에게는 외부 접촉금지,

무기 소지 금지 등의 조건부 가택연금 명령을

내렸다. 딸 박씨에게는 GPS 기기를 착용하고

통행금지 시간을 준수케 하고 있지만 직장 출

근 등은 허용했다. 이들 가족은 8월 13일 법정

출두할 예정이다. 

조 씨 가족은 지난 2011년 메드포드 소재 세

탁소를 구입했으며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인

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세탁소였다고 지역신문

은 전했다. 이 가족은 메드포드 내 세탁소를 한

곳 더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윈체스터 한인 이웃은 믿

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씨의 한 지인

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신원미상의 피해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뉴잉글랜드 세탁협

회장도 “몇 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너무 조용

하고 차분하신 분들이었다”고 놀라는 반응이

었다. 

메드포드 경찰서 폴 코비노 부서장은 윈체

스터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아주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피해

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밝

혔다. 경찰은 피해자에 관해 성별, 나이 그리고

국적 등에 대해 일절 함구했다. 보스톤코리아

는 코비노 대변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없었다. 

editor@bostonkorea.com

한인간의 다툼이 납치, 폭행까지 이어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

정선교회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위한 친선골프

대회를 8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 멧두은 소재 메

리맥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한다. 

이번 골프대회의 참가비는 점심 및 음료 저녁,

카트 비용을 포함해 1인당 $120이다. 홀스폰서는 1

개 홀당 $100이며, 골드스폰서는 $1100에 2개 그룹

4섬, 실버 스폰서는 $600로 1개 4섬 그룹 골프 참가

를 허용한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김인숙 국제선 회장

(978-828-1383), 채명희 국제선 보스톤회장(978-

828-5818)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8월 첫째주 사랑방 모임을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에서 개최한다. 

사랑방 모임은 오전 9시부터 커피와 다과를 들

며 사귐의 시간으로 시작한다. 9시 30분부터는 박

민재 강사의 태권도를 겸한 스트레칭 클래스가 진

행되며 10시 10분부터는 난타 시간이 이어진다.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윤희경 박사가 컴퓨터 및

아이폰 강좌를 진행하고 11시 10분 부터는 박은희

강사가 요가 강의를 진행한다. 

12시에는 멧두운에 위치한 차이나 부페에서 점

심식사가 시간을 갖는다. 이날 점심은 장우석 매

사추세츠한인회장이 후원한다. 점심식사만 참석

하길 원하는 회원들은 멧두은 차이나 부페로 직접

와도 된다. 

Methuen China Buffet

436 Broadway Methuen MA 01844

bostonkorean@hotmail.com

한미노인회 8월 7일 첫째주 사랑방모임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종합The Boston Korea 2019년 8월 2일 금요일 3

뉴햄프셔 한인회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

회(회장 조은경)의 연례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

후원: 보스톤 총영사관)가 지난 7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뉴햄프셔 주립현충원(New Hampshire

State Veterans Cemetery)에서 열렸다.  

뉴햄프셔주 전역에서 모인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친지 및 미 정부관계자들과 한인동포사회 지도

자들을 포함한 약 120여명의 참석자가 한국전 참전추

모비를 마주하고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행

사에서 한국정부대표로 참석한 김용현 보스톤 총영

사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수십년

이 흐른 오늘날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존

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뉴햄프셔주의 크리스 서누누 주지사는 박선우 고

문과 로버트 데스몬드 뉴햄프셔 한국전참전용사 회

장에게 각각 공로장(commendation)을 전달하여 치

하했다. 

윌리엄 콘웨이 뉴햄프셔 주방위군 참모장(준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부름

에 응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킨 노병들에

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미육군사관학

교 출신의 숀 벅(Shawn Buck) 현충원장도 인사말을

전했다. 

진 쉐힌, 매기 하산 연방 상원의원, 앤 커스터, 크리

스 파파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일정상 부득이 참석하

지 못했지만 모두 보좌관들을 대리 참석시켜서 참전

용사들을 격려했다. 또한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한인

회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국전참전전우회 릭 저브 부회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한국전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들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식이 끝난 후에는 푸짐한 한식뷔페가 제공되었다.

이 날 참가한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뜻깊은 보은행사를 주최하는 뉴햄프셔한인회

와 한인사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한인회는 참전용사들에게 <Thank You, Korean

War Veterans, “FOREVER REMEMBERED!”>

란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진 대형 우산이 기념품을 선

물했다. 기념품을 받은 일부 노병들을 눈시울을 붉히

기도 했다.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해마다 개최하고 있

는 참전용사 보은행사가, 한인동포사회에 대한 미 주

류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을 키우며, 상호발전적 관계

를 지속시켜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고 말했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창립(1998년) 이래 매년 보은행

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박선우 회장 재임

시 주정부와 협의하여 주 현충원에서 개최하기 시작

했다. 한인회의 노력으로 정관계의 고위인사들이 참

석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했

다. 뉴햄프셔 언론들도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주요

뉴스로 다루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국 어린이 5명으로 구성된

한국 부채춤을 공연했다. 이들은 한복을 벗고 케이팝

을 공연해 많은 환호를 받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 어린이들의 부채춤

왼쪽부터 윌리엄 콘웨이 주방위군 참모장, 숀 벅 현충원장, 릭 저브 참전용사회 부회장, 애국가를 선창하는 애니 고맨

김용현 총영사가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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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시민협회는 2019년 무

료 시민권취득 워크샵을 렉싱턴 소

재 성요한한인감리교회 마틴홀에

서 8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

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은 24회 째다. 

시민협회는 이날 워크샵을 통해

신청과정 안내를 비롯 시민권취득

의 모든 과정을 무료로 돕는다. 참

석자들의 시민권 신청서(N-400) 작

성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며, 변호사

들이 기재사항과 관련된 문의에 답

하고 최종 서명까지 제공한다. 이외

에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서류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크샵에 참석하는 한인들은 영

주권, 소셜시큐리티 카드,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원하는 이름, 이민국에 송부할

시민권 신청료($640)와 지문 채취

료($85) 총 $725의 개인수표 혹은 머

니오더(Payable to ‘USCIS’), 미

리 기입한 시민권 신청서(N-400)

를 준비해 가야 한다. 

N-400 양식은 uscis.gov에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2016

년 12/23일 이후 양식만 인정된다.

18세 미만은 시민권자 부모가 대신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 중 음주운

전 등 전과, 불법체류 사면자들의

신청에 관한 사전 문의는 이경해 시

민협회장(508-962-2689) 또는 김성

군 이사장(617-799-7033)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8년 8월 17일 토요일 오

후 2시 ~ 4시

장소: 렉싱턴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nue, Lexing-

ton, MA 02421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 개최 

작년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3선에 성공한 미셸 우(Michelle Wu) 보스톤시의원 기금모금 만찬을 한국가든에서 개최했다 (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미셸 우 보스톤시의원 기금모금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회장 이경해)는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인권 증진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셸 우

보스톤 시의원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파

티를 8월 15일 개최한다. 

올해 11월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 4선

에 도전하는 미셸 우 보스톤시의원은

최근 각 종 시 정책제안에 있어 두드러

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보스톤 주류 언

론들은 마티 월시 현 시장에 도전할 후

보로서 우 의원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

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약진하고 있는 엘

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제자로 알려

진 우 의원은 기존 보스톤시 정치인들

이 건드리기 꺼려하는 이슈들에 대해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해왔다. 주민주차

요금 2배인상, MBTA가격인상 반대, 에

어비앤비 세금부과 등이 그의 대표적

정책들이다. 

대만 출신인 우 시의원은 시카고에서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진학을 위해 보스

톤으로 왔으며 추후 하버드 법대에 진

학해 엘리자베스 워렌 당시 법대 교수

의 제자가 되었다. 2013년 최초 아시안

여성 보스톤 시의원이 됐고 또한 최초

아시안 여성 시의장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보스톤 시의원 선거에서

미셸 우 시의원은 4석의 광역구 시의원

중에서 24%를 득표해 1위로 당선됐다.

현재 주 하원의원이 된 프레슬리 의원

이 21%로 2위를 차지했었다.

한편 우 의원은 올해도 시민협회에서

선발된 아래의 총 6명의 정치인턴 장학

생들을 인턴으로 받아들여 시민협회 및

한인사회와 끈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올해의 기금모금행사는 지난해와 같

은 올스턴 하버드 애비뉴 소재 한국가

든식당에서 15일 목요일 저녁 오후 6시

30분에 개최한다. 참가신청 및 RSVP는

이경해 회장(kayleebrokers@aol.com)

에게 하면 된다. 

일시 : 8월 15일 (목) 저녁 6시 30분, 

장소 Korean Garden Restaurant(122

Harvard Ave)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주최, 한국가든에서 

8월 10일 성요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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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뉴욕 라디오 코리아, 더 차이

나 프레스(The China Press)와 함께 5

월 개최했던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에서 강주하(6학년)학생이 대상을 차

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과 트로피 그리고 상장이 수여됐

다.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H마

트 리지필드매장 내 문화센터(321

Broad Ave, Ridgeifeld, NJ 07657)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주최 측 관계자, 어

린이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들의 참석

했다. 

각 부문별로 유치부 1등은 엘리 킴

(Pre-K), 초등부 1등은 앨리슨 강(5학

년) 학생이 각각 차지했고 $300의 H마

트 상품권 및 특별 트로피와 상장을 수

상했다. 이외에도 2등, 3등, 장려상 수

상자들에게는 총 $3,740 상당의 H마트

상품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전체 수상

자  명 단 은  H마 트  웹 사 이 트

(www.hmart.com) 및 각 매장에 부착

되어 있는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H마트는 “예상보다 많은 어린이

참가자와 학부모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제 6회 어

린이 그림 대회가 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라며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모든 어린이 참가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H마트 어린

이 그림대회가 대표적인 가족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H마트 고객 서

비스 센터(877-427-7386)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H마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푸짐한 상품 수여

SONE 국제 콩쿠르 응모자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6세부터 23세까지 참여 할 수 있는

제  3회 SONE(Soloists of New

England) 국제 콩쿠르가 개최된다.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그리

고 목관악기 연주 유, 청소년 및 청

년들은 10월 15일까지 독주 영상을

주최측에 송부하면 된다. 주최측인

뉴잉글랜드솔로이스츠(SONE)는

비디오 심사를 통해 부문별 2-3명의

입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입상자들은 10월 25일 공개되며

올해 12월 12일 저녁 8시 뉴욕 카네

기홀 웨일홀에서 연주기회가 주어

진다. 입상 발표 및 응시 관련 자세

한 내용은 www.ensemblesone.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솔로이스츠(Soloists

of New England)는 미국 여러 곳

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음악가로 구

성된 챔버 앙상블그룹이다. 이들은

연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음악

을 나누고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 음

악인들에게도 여러 형태의 음악회

를 개최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쓰

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1등 장학금 1천불, 나머지 입상자들도 수천불 상품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H마트 리지필드매장 내 문화센터(321 Broad Ave, Ridgeifeld, NJ 07657) 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주최 측 관계자, 어린이 수상
자 및 수상자 가족들의 참석했다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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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제37회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및 총회를 지난 16일

부터 21일까지 시애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주 전체 700명의

교사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에

서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로드아일랜

드한국학교, 애머스트한국학교, 성요

한한국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참여했

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민정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교사와 이현경 뉴

잉글랜드한국학교 교사가 35주년 장기

근속상을 수상했다. 성요한한국학교는

개교 20주년 상을 수상했다. 

총회에서 오준석 미시간 칼라마주한

국학교 교장/재미과기협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이사장으로

이병용 워싱턴지역 솔뫼한국학교교장

이 그리고 총무이사로 이현경 뉴잉글

랜드지역협의회장/성요한한국학교교

장이 선출되었다.

오정선미 총회장은 이번 시애틀에서

의 학술대회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

우려져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어 감사

하다고 전하며 다음 2020년 학술대회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다고 알리고 많

은 참여를 부탁했다. 

7월로 임기를 마치는 이현경 뉴잉글

랜드지역협의회장은 “교사로서 한번

쯤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여러 강의

와 타 학교간의 교사들과의 만남을 갖

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지원자들에게 부담이 적어지도록 지

원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고 밝혔다. 8월부터는 남일 뉴잉글

랜드한국학교 교장이 신임 지역협회장

직을 수행하게 된다. 

뉴잉글랜드 지역 수상자 

국제국어교육원 원장 표창장- 성요

한한국학교 이현경회장

독도상-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남일

교장(신임 협의회장)

대한민국 바로알리기 프로젝트 기자

상- 애머스트한국학교 문성호

20년 개교 수상- 성요한한국학교

25년 장기근속 수상자-주민정 뉴잉

글랜드한국학교, 이현경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년 장기근속 수상자-이승연 보스

톤한국학교, 이현경 성요한국학교

15년 장기근속 수상자-강승연 뉴잉

글랜드한국학교

10년 장기근속 수상자-김국희, 신영

희, 허미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bostonkorean@hotmail.com

인 전기공급업체를 선택한 주민들

은 약 50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

분이 저소득 소수민족들이었다. 특

히 보스톤, 브락턴, 폴리버, 로렌스,

로웰, 린, 뉴베드포드, 퀸지, 스프링

필드, 우스터 등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들은 일반소득 가정에

비해 25%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

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 1년사

이 가정당 약 $166을 더 부담했다. 

지난 한해만 매사추세츠 법무부

는 할인 전기공급업체들의 공격적

인 마케팅으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신고가 1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특

히 이들은 심지어 주요 매사추세츠

전기 유틸리티 회사인 에버소스,

내셔널 그리드 등인 척 위장하고

전화해 주요 정보를 취하고 때로는

가가호호 방문해 가입을 권유키도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내년 1

월 1일부터 할인 전기공급업체들

이 주민들에게 직접 마케팅을 금하

는 법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

은 여전히 각 타운 및 시정부가 할

인 전기업체들에 접근하는 것은 금

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전기요금 낮추려다 오히려 덤터기 
▶▶1면에 이어서

Bridgewater), 핸슨(Hanson), 킹

스 턴 (Kingston), 매 타 포 이 셋

(Mattapoisett), 노튼(Norton), 펨

브로크(Pembroke), 리호보스

(Rehoboth), 로 체 스 터

(Rochester), 톤턴(Taunton), 그리

고 웨스트 브리지워터(West

Bridgewater)이다. 

이미 위험 수준이 보통으로 격

상되어 있는 지역은 애쿠쉬넷

(Acushnet), 브리지워터(Bridge-

water), 다트머스(Dartmouth), 페

어해븐(Fairhaven), 핼리팩스

(Halifax), 그 리 고  플 림 턴

(Plympton)이었다.

모니카 바렐 주 보건부 장관은

“시즌 초반임에도 일반적인 상황

보도 훨씬 많은 EEE 모기 활동이

감지됐기 때문에 위험수준을 격상

시켰다”고 밝혔다. 

동부말뇌염은 드물지만 심각하

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모든 연령

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가능하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간헐적으로

발병숫자가 급증하는데 2004-2006

년, 2010년에서 2012년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 두 시즌 중에

는 총 22명의 발병환자가 발생했

으며 이 중 14명이 플리머스 및 브

리스톨 카운티 지역 거주자였다.

동부말뇌염은 2013년 이후 아직까

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뇌염모기 활동중뉴이글랜드지역협의회참가자들(위)과 전체 참가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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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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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스터 가격이 왜 이럴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올봄 늦추위로 인해 랍스터 수확

량이 본궤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가

격은 지난 해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

려 약간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메인 랍스터는 7월에 가장 많은 수획량

을 기록하는 피크를 이루지만 지난 달

랍스터 수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 랍

스터들은 껍질을 벗고 7월께 일반적으

로 수확이 가능한 사이즈로 자라게 되

는데 지난 봄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면

서 성장이 늦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스터 가격은

예년 수준이거나 지난 해보다 다소 낮

은 수준이다. 수확량이 떨어졌는데도

랍스터가 풍부하고 가격이 떨어진 것

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

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중

국과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랍스터 소

비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스톤 글로브는 직접적으

로 중국을 거론하지 않고 국제적 수요

가 감소했다고만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 

메인주는 매해 1억 2천만톤이 넘는

랍스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내 랍

스터 소비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지

난 7월 1일 기준 1¼ 파운드의 랍스터가

지난해보다 66센트가 적은 $7.33으로

거래됐다. 메인에서 구입하는 랍스터

는 파운드당 $9을 지불해야 한다. 

8월 들어 본격적인 랍스터 수확 시즌

이 시작되는 경우 가격이 더 낮아질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랍스터를

먹기에 좋은 시즌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현재 락포트 로이무어(Roy Moore)

랍스터 쉑에서는 1¼ 파운드의 삶은 랍

스터를 3마리에 $40로 판매하고 있다. 

메인랍스터 수확 가능 사이즈: 메인

주는 랍스터 어자원을 보호하는 차원

에서 규정 랍스터만을 수확할 수 있다.

랍스터 크기를 재는 도구로 랍스터의

뒷눈에서 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등껍질의 크기가 최소 3 3/4인치 이상이

어야 하고 최대 크기는 5인치 이하여야

한다.               hsb@bostonkorea.com

랍스터 수확량 적은데 가격은 더 낮아져
8월 본격시즌 되면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 

메인 랍스터 어부가 규정사이즈보다 적은 랍스터를 바다로 돌려 보내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로렌스 등 메리맥 벨리 3개 지

역에서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컬럼비아 가스가 피해자들과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총 1억43백만달러에

달하며 가스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

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합의금이

다. 이번 합의는 가스폭발로 인해 피

해를 입은 로렌스, 앤도버, 노스 앤도

버 지역 주민 및 사업체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컬럼비아 가스의 모회사

인 나이소스(NiSource Inc)는 29일

이 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커버하게 된다. 이들 3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 사업체는

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 숫자는 약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

의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뺀 금액이

실질적이 보상금액의 크기가 될 전

망이다. 

이에 따라 가스폭발로 피해를 입

은 한인들은 이번 가스폭발 피해자

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컬럼비아 가스, 폭발지역 피해자 
1억43백만달러 보상합의 

메인랍스터 수확 가능 사이즈: 메인주는 규정 랍스터만을 수확가능.
랍스터 크기를 재는 도구로 랍스터의 뒷눈에서 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등껍질의 크기가 최소 3 3/4인치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크기는 5인치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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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한 8월의 무료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모두

들 휴가를 떠나고 더운 여름 홀로 집에 남았다

면 인근에서 열리는 야외 축제에 참여해보자.

가스펠과 재즈 페스티벌과 같은 음악 축제, 중

국과 이탈리아의 전통 축제 등 멀리 떠나지 않

아도 다채로운 경험으로 여름을 채울 수 있다.

아이와 어른 모두 즐길거리가 풍성한 이 이벤트

들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진행된다는 것이

다. 

가스펠 페스티벌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력있는 가수들이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가스펠을 선보인다. 모든

연령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8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GospelFest

City Hall Plaza, Boston, MA

티투스 스패로우 공원 여름 콘서트 시리즈: 어

린이 콘서트

티투스 스패로우 공원에서 들려오는 음악소

리는 진정한 여름이 왔음을 알린다. 화요일 아

침마다 열리는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깔고 앉을만한 담

요 한장이다.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Titus Sparrow Park

200 W. Newton St. South End, Boston, MA 

어부의 축제

보스톤에서 1910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의 기

원은 16세기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거슬러 올라

간다. 8월 15일 목요일 저녁 6:30 행진으로 시작

되어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펼쳐진다. 어

린이를 위한 이벤트는 18일 일요일날 진행된다. 

Fisherman's Feast

North End, North & Fleet Streets, Boston,

MA

https://mommypoppins.com/%2Fbostonkid

s%2Ffishermans-feast

보스톤 그린페스티벌

친환경적인 첨단과학 엑스포, 에코 패션쇼,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처지는 행사로 사람들에

게 보다 건강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8월 16

일부터 18일까지 롱워프와 그린웨이에서 열린

다.  

Boston GreenFest

Long Wharf/Rose Kennedy Greenway,

Boston, MA

8월의 달축제

매해 이맘때쯤 열리는 중국 축제로 전통적인

사자춤과 라이브 공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8월 18일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August Moon Festival

Quincy Center, Coddington St, Quincy , MA

보스톤 어린이 페스티벌

프랭클린 파크 동물원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축제로 퍼포먼스 행사과 신기한 실험으로 가득

한 활동,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트 프로젝트,

페이스 페인팅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것

이 한번에 열린다.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1시까지. 

Boston Children's Festival

Franklin Park, 25 Pierpont Road, Boston,

MA

리버피스트 시사이드 뮤직 페스티벌

멋진 해변으로 유명한 글로스터에서 시사이

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다. 8월 24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의자와 담요를 가져갈

것을 추천한다. 

Riverfest Seaside Music Festival

Stage Fort Park, Hough Street, Gloucester,

MA

보스톤 재즈 페스티벌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하는 무료 재즈 페스티

벌로 재즈 음악의 풍부함을 다채로운 무대로 즐

길 수 있는 기회다.

Boston Jazz Fest

South Boston Maritime Park, Boston, MA 

sun@bostonkorea.com

어부의 축제 (Fisherman's Feast)

8월의 달축제 (August Moon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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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환자 중심의 반응도를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추가한 유에스뉴스월

드리포트(US News)가 조사한 미국

내 최고병원 순위에 매스제너럴이 2

위에 선정됐다. 또 늘 10위권 안에 선

정됐던 브리검앤위민스병원은 13위

로 순위가 몇 계단 밀렸다. 

유에스뉴스가 발표한 이번 순위는

25개 미국내 최고병원 순위를 비롯해

12개 의료 전문분야 순위 그리고 각

지역 병원 순위를 포함했다. 

미국내 최고병원 순위는 미네소타

의 메이요클리닉, 매스제너럴, 그리

고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 클리블랜

드클리닉, 뉴욕프레스바이테리안-

컬럼비아코넬 등의 순이었다. 

유에스뉴스는 의료전문분야별 병

원 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환자치

료결과 및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의

견을 새롭게 반영하는 환자중심의 평

가항목도 추가했다. 특히 이를 평가

하는 조사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

자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 등의 평

가도 포함됐다. 또한 최초 입원시 아

픈정도를 감안해 병원들이 심각한 환

자들을 기피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12개 전문항목은 암(cancer), 심장

외과(cardiology and heart surgery),

당뇨 및 내분비과, 이비인후과, 소화

기내외과, 노인병과, 부인과, 신장내

과, 신경내외과, 안과, 정형외과, 호흡

기내외과, 비뇨기과이다. 

각 지역내 최고병원은 미국내 4천5

백여 병원 중에 569개 병원을 선정해

각 지역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또

한 12개 전문 분야 중 한 전문분야라

도 미국내 순위에 선정된 병원은 165

개 병원에 불과했다. 

매사추세츠내에서는 매스제너럴

이 최다 전문분야 순위에 올랐으며

브리검앤위민스, 베스이스라엘, 레이

히클리닉, 베이스테이트 메디컬센터,

뉴튼웰슬리, 사우스찰턴메모리얼 등

순으로 전문분야 순위에 랭크됐다. 

hsb@bostonkorea.com

매스제너럴(MGH), 미국내 최고병원 2위 
US뉴스 2019 최고병원 순위 

1위는 미네소타의 메이요클리닉 

매사추세츠 내 최고병원도 MGH

브리검앤위민스는 13위에 그쳐 

암Cancer, 8th

심장내외과Cardiology & Heart Surgery, 5th

당뇨및내분비과Diabetes & Endocrinology, 2d

이비인후과Ear, Nose & Throat, 2d

소화기과Gastroenterology & GI Surgery, 5th

노인병과Geriatrics, 11th

부인과Gynecology, 6th

신장내과Nephrology, 7th

신경과Neurology & Neurosurgery, 13th

안과 Ophthalmology, 4th

정형외과Orthopedics, 6th

정신과Psychiatry, 1st

기관지과Pulmonology & Lung Surgery, 5th

재활의과Rehabilitation, 3rd

류머티스과 Rheumatology, 6th

비뇨기과 Urology, 11t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전문분야 순위

Brigham & Women's Hospital 전문분야 순위

암Cancer, 5th

심장과Cardiology & Heat Surgery, 9th

당뇨내분비과Diabetes & Endocrinology, 19th

소화기과Gastroenterology & GI Surgery, 48th

노인병과Geriatrics, 24th

부인과 Gynecology, 5th

신장과 Nephrology, 8th

신경과 Neurology & Neurosurgery, 17th

정형외과 Orthopedics, High Performing

기관지과Pulmonology & Lung Surgery, 28th

류머티스과Rheumatology, 5th

비뇨기과Urology, 41st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전문분야 순위

Cancer, 24th

Diabetes & Endocrinology, 38th

Gastroenterology & GI Surgery, 5th

Geriatrics, 11th

Gynecology, 6th

Nephrology, High Performing

Neurology & Neurosurgery, High Performing

Lahe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전문분야 순위

Diabetes & Endocrinology, 30th

Gastroenterology & GI Surgery, 42d

Geriatrics, High Performing

Nephrology, High Performing

Neurology & Neurosurgery, High Performing

Pulmonology & Lung Surgery, High Performing

Urology, High Performing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US News)가 조사한 미국내 최고병원 순위에 매스제너럴이 2위에 선정됐다

로컬 베스트 병원 

1.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2. Brigham & Women's Hospital

3.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4. Lahe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5. Newton Wellesley Hospital

6. Tufts Medical Center

6. Wentworth-Douglass Hospital

Anna Jaques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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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연

방준비제도(Fed)가 31일 이틀동안 진

행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써 현재 기준금리는 연 2.00~2.50%가 됐

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성명에

서 필요하다면 향후 금리를 추가로 낮

출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인하가 장

기적인 금리인하의 시작은 아니라고 선

을 그었다. 올해 이번만 금리인하를 하

고 만다는 의미도 아니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번 금리인하를 "정책

의 중간 주기적 조정"이라고 규정하면

서 더 이상의 급격한 인하는 시사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앞으로의 경제 환경과 상

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연준은 성명에서 낮은 실업률,

견조한 고용, 가계지출 회복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성명은 노동 시장은 견고하지만 글로

벌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고, 기업

지출 증가세가 완만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장기간 도달하

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향후의 정보들이 경제에 어

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관측할 것"이라

며 "이는 기록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기 확장을 지속하는 데 적절

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0.25%p 낮

출 것으로 봤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은 금리 대폭 낮춰야 한다며 수차례

연준을 압박했었다. 하지만 0.5%p까지

금리를 인하할 준비는 안 돼 있다고 보

는 견해가 많았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를 재차 일축하며

"우리는 결코 정치적 고려를 검토하지

않는다"며 "그런 논의를 할 여지는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독립성을 증명하기 위

해 통화정책을 시행하지는 않는다"며 "

우리는 연준의 법적 목표에 최대한 근

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그

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라고 강

조했다.

연준은 내달 1일부터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대규모로 보유 중인 채권의 축

소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준 정책위원 17명 중 15명이

금리인하에 찬성했다. 에스더 조지 캔

자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에릭

로젠그렌 보스톤 연은 총재는 금리 동

결을 지지했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미국 경제가 팽

창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

하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 즉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운 실업률,

그리고 활발한 가계지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라 관망하고 있

던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BOJ)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cenes@news1.kr

연준, 10년7개월 만에 금리 내렸다…인하 사이클 아냐

파월 "금리인하, 불확실성 대비 '보험'…장기적 인하 시작 아냐", 정책위원 17명 중 2명 금리 동결 주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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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메

릴랜드주 볼티모어를 향해 또다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번에는 볼티

모어의 치안이 중미 온두라스만도

못하다면서 범죄율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

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볼티모

어는 통계상 총기난사와 범죄 건수

등의 측면에서 온두라스보다도 나쁜

곳"이라고 주장했다. 온두라스는 미

국의 남부 국경으로 진입하기 위해

올라온 중미 출신 이민자들, 이른바 '

캐러밴'의 주요 출신국 가운데 하나

다.

볼티모어는 민주당 소속 흑인 중

진 일라이자 커밍스(메릴랜드) 하원

의원의 지역구다. 커밍스 의원은 하

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으로, 트럼

프 행정부와 이를 둘러싼 금융 거래

를 조사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최근 커밍스 의원이 미국 남부 국

경을 넘어온 아이들에 대한 비위생

적인 처우를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

령은 커밍스 의원을 "잔인한 불량배

"라고 비난하면서 "커밍스 의원의 지

역구는 역겹고 쥐와 설치류가 가득

한 곳이다.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이런 가운데 볼티모어 현지 언론 '

볼티모어선'은 워싱턴DC에 더 많은

쥐가 살고 있다는 반박 기사를 내보

냈다. 해충방제회사 오킨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도시 순위에서 볼티모어

는 9위, 워싱턴DC는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보수 성향의 매체와 평론가

들이 볼티모어와 온두라스의 범죄율

을 비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볼티모어는 인구 62만명짜리 도시고

, 온두라스는 900만명이 사는 나라라

둘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

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 자료에 따르

면 2017년 볼티모어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56명이었고, 온두라스 안보부

는 지난해 국내 살인율이 인구 10만

명당 42.8명이라고 밝혔다. 이 비율

은 지난 2011년 수치(10만명당 85명)

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pasta@news1.kr

트럼프, 볼티모어 강력범죄
온두라스보다 심해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오랜 기

간 감춰져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

통령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인종

차별적 대화가 드러났다.

지난 2007~2011년 리처드 닉슨 대통

령 도서관박물관 관장직을 맡은 팀 나

프탈리는 지난 30일 미 시사잡지 디애틀

랜틱(The Atlantic)을 통해 아프리카 국

가 유엔 대표단을 "원숭이"라고 불렀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 테이프

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음성파일에 따르면 레이

건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던 1971년 닉슨 당시 대통령에게 전화

를 걸어 아프리카 대표단을 "원숭이들"

이라고 칭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불

만을 표출하면서 이들을 모욕하는 언사

를 했다.

당시 유엔은 미국의 동맹국인 대만을

밀어내고 중국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 인정하는 표결을 했다. 해

당 안이 통과되자 중국을 지지했던 탄

자니아 대표단은 총회장에서 승리의 춤

을 추며 이를 축하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 모습에 대해 "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원숭이들을 보는

건, 빌어먹을. 그들은 여전히 신발 신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비난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프탈리에 따르면 보수의 아이콘이

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열성 지지자였고, 유엔을 경멸해 미국

이당장국제기구를탈퇴하길 바랐었다.

또 다른 테이프에서 닉슨 전 대통령

은 윌리엄 로저스 당시 국무장관에게

레이건 전 대통령과 했던 대화를 언급

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레이건이 어제 나

한테 전화를 했다. 오늘 아침까지 그와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는 매우 격분해

있다"며 "그는 나한테 '저 식인종들

(cannibals)이 펄쩍펄쩍 뛰었다'고 말했

다. 그리고 확실히 그건 꽤 기괴한 장면

이었다"고 말했다. 로저스 전 장관은 "

분명히 끔찍한 장면이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나프탈리는 두 전 대통령의 대화 테

이프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생활 보

호'를 위해 해당 부분이 삭제된 채 2000

년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2004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엔 이를 고수해

야할 문제가 사라졌고 나프탈리는 지난

해 테이프 전면 공개를 요청했다.

외신들은 특히 이 소식이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데 주목했

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가정 출신

민주당 여성 하원의원 4명에게 "원래 나

라로 돌아가라"고 발언했으며, 민주당

소속 흑인 중진의원 일라이자 커밍스(

메릴랜드) 하원의원을 "잔인한 불량배"

라고 부르는 등 유색 인종 의원들을 향

해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커

밍스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에 대해

선 '역겹고 쥐와 설치류가 들끓는 곳'이

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프탈리는 테이프 공개 시기

는 단순히 우연이 겹친 것이라고 말했

다. 그러면서도 "이건 레이건 전 대통령

만의 인종차별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종차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상기 시켜 준다. 그리고

잠재된 인종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라

고 했다.

나프탈리는 닉슨 전 대통령은 인종차

별주의자였고 그의 인종에 관한 견해가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레이건 전 대통령은 테이

프 이후 인종차별적 태도를 크게 드러

내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 인종 차별정

책(아파르트헤이트)을 펼쳤던 로디지

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옹호했던 그

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말했

다.

sy@news1.kr

레이건 인종차별의 진실…아프리카
유엔 대표단에 원숭이들이라 불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일라이자 커밍스(메릴랜드)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장

주지사 시절 닉슨과의 전화통화 내용 공개돼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기 때문에 북미 간 했던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간 합의 사항은 핵무기 프로

그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

터뷰에서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한 건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관련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

"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지난달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며 "진

정한 외교가 언제 시작될지, 언제 비

핵화 관련 실무협상이 시작될지엔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린 여전히 북한

으로부터 (답변을) 듣길 기다리고 있

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북미

간 합의 사항엔 북한의 단거리미사

일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트럼

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과 유사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

일 발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발사

중단을 약속한 건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비슷한 주장을

폈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북한의 미

사일 발사를 놓고 '그저 작은 것들을

시험한 것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었

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

한은 지난 25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동해상을 향해 각각 단거리 탄도미

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매체는 31일

발사한 발사체를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엿새 간격으로 벌어

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

동맹국 안보 위협은 없다고 평가하

면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wonjun44@news.kr

볼턴, 김정은 북미약속 위반
아니다…북미사일에 선긋기

The Boston Korea 2019년 8월 2일 금요일 13미국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무

역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됐으며, 이는 3

개월 전보다 더욱 후퇴한 것이라고 미

국의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미중은 31일 오후 상하이 회담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양국은 중국의 국가초

대소에서 전일에 이어 무역협상을 이어

갔으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회담은 3개월 전

보다 더욱 후퇴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

했다.

이날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

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

관, 중국 류허 부총리는 샤자오 국가초

대소에서 무역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했다.

미중 양국은 이날 오후 늦게 공동 성

명서를 낼 예정이나 양국이 어떤 합의

에 도달한 증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

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소스를 인

용하지 않은 채 "분위기는 좋았다"고만

밝혔다.

미중 협상단은 전일 상하이에서 업무

만찬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이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

터를 이용, 중국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

국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예정이었는

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의 문제

다.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우리 팀이 지금 그들과 협상하고 있지

만 그들은 항상 마지막에 자신들의 이

익을 위해 거래를 바꾼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

언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은 약속을 지키

지 않은 것이 없다"며 "그러나 핵심 쟁점

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

라고 밝혔다.

당초에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타협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낮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국의 협상은 3개월 전보다 더

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3개월 전 양국은 주요 쟁점에 거의 다

합의를 했으나 미국이 약속 이행 강제

를 명문화 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중국

은 굴욕적이라며 이를 거부해 회담이

결렬됐었다.

한편 양국 무역협상은 그동안 '셔틀

협상'을 했던 전례에 미루어 조만간 중

국 협상팀이 미국을 방문, 협상을 이어

갈 전망이다. 

sinopark@news1.kr

미중 무역회담 성과 없이 종료
3개월 전보다 후퇴

류허 중국 부총리(좌),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중),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우)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민

주당의 거물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가

오는 2020년 미 대통령 선거 자금 후원

의 허브 역할을 할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일명 '민

주주의 팩'을 조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1일 연

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

소로스가 여태까지 510만달러를 슈퍼팩

에 냈다고 보도했다. 510만달러는 2020

년 대선에서 지금까지 기부된 메가도너

의 단일 후원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소로스의 새로운 슈퍼팩은 억만장자

인 그가 오는 대선에 많은 돈을 쓸 태세

를 갖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510만달러는 그가 2016년 대

선에서 지금과 같은 시점까지 넣은 기

부액 210만달러의 2배가 넘는다. 결과적

으로 소로스는 당시 민주당 경선에 당

최대 기부자 중 한 명이 됐다.

sy@news1.kr

조지 소로스, 슈퍼팩 조직…내년 대선에도 큰손 예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울·방콕=뉴스1) 최종일, 배상은,

조소영, 최은지 기자 = 일본이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관리 우

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

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서

고 있다.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모았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외교부 당

국자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

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연쇄 외교장관회의 참석

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

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

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

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

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 큰 변화

가 있지 않다"라며 "한일 양측의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라고 회담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우리는 1시간 가까이 진

행된 회담에서 강력하게 수출규제 문제

를 얘기했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려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라고 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고노 장관은 한국

측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

제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

달했다고 전하면서, 회담에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립이 깊어

졌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1일자 보도에서 미 정부

가 한일 양국에 '현상동결 협정' 서명 검

토를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미

국에서 공식적으로 중재안이 나와도 (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2일 오후 열린

다. 

방일 의원단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

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 배경과 관련, "화

이트리스트 배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내부)확정돼 (한국 의원단을)만

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

출 기업들은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

를 받을 수 없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개별 계약마다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

출 허가를 받아왔다. 일본에서 지정 취

소 사례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

을 배제하면 1112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

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한국 경

제는 지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더욱이

리스트 배제는 우방국 관계 파기를 의

미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단기간 회

복되긴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청와대

와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

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

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

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

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

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안

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

대응방안 중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대

통령의 대국민담화 등이 관측된다. 또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

을 내리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밝혔다

. 

외교부는 일본이 각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지적 및 깊

은 유감 표명,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

한 그간의 정부 노력 강조 및 문제 해결

을 위한 일본측 동참 촉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포함해 아

시아·태평양 16개국 통상 수장이 모이

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장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

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서 한층 강경한 입장 표명이

쏟아지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 제외 결정은 "한일관

계의 대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

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

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

했다. 

지소미아 파기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

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보

상의 이유를 내세웠다"라며 "우리도 여

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MBC 라

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화

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정보보호협

정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며 "현재

는 우리가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나중

에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파국 치닫는 한일 관계…최종 외교 담판, 이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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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일, 확답 없었다"…정치권, 일 제외시 "한일관계 대파국"
문 대통령, 장관들과 점검회의…청, 일각의결정시 "대통령 메시지 있을 것"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
담에서 악수한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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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나라 구석구석 연결 노선…LCC엔 부메랑, 일엔 급소 아이러니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보이

콧 재팬' 분위기가 번지며 일본 여객 수

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항공

업계가 일본 노선 공급축소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동시

에 일본 관광업계도 중·소도시를 중

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약

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여기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

의 일본 노선 비중 확대가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다. 최근 급작스러운 일본 여

객수요 감소는 일본 노선 비중을 경쟁

적으로 높인 LCC에 더 큰 '부메랑'이

되고 있다.   

다만, 최근 수년간 LCC들이 과당 경

쟁을 펼치며 일본의 중·소도시까지

거미줄 처럼 연결한 항공 노선은 한국

입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을 옥죌

수 있는 '급소' 내지 '반격 카드'로 부상

한 상태다.       

1일 항공업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

르면, 일본 수출규제 이슈가 촉발된 7월

한 달간 일본 노선 항공여객 감소세가

뚜렷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7월1일

~29일 일본 노선 여객수가 전년 동기 대

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동남아시아와 중국 노선 수요가 각각

9.4%, 2.1%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자발적인 일본여행 거부 움직임이

본격화된 7월 중순부터 일본 노선 항공

여객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지난달

16일~30일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여

행을 다녀온 승객은 46만7249명으로 본

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한달 전인 6월 같

은기간 53만9660명과 비교해 13.4%감

소했다.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할 조짐

을 보이자 항공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9월3일부터 주3회

운항되던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

단하기로 했다. 7월 2주차까지는 큰 변

동이 없었으나 3주차부터는 삿포로와

오키나와 같은 관광노선 위주로 예약

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

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9월 중순부터 인

천~후쿠오카·오사카·오키나와 노

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기존 A330에

서 B767, A321 등으로 변경해 좌석 공급

을 축소 운영키로 했다. 앞서 티웨이항

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국내 주요

LCC들도 수요 감소로 인해 일본 노선

축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본 관광객 감소 여파는 일본 현지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

난달 25일 일본 전통 온천이 몰려 있는

오이타현을 언급, 호텔과 전통료칸 3곳

에서만 무려 1100명분의 예약취소가 발

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일본의 관광·소매 업계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야마구치 요

시노리 일본 규슈 사가현 지사는 "한국

항공편 감소가 매우 커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가현에 따르

면, 사가공항은 국제선 전체 승객에서

한국인 비중이 60%를 차지할 만큼 한

국 여행객 의존도가 높다.

실제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본 방문 한

국인 수는 2011년 165만8073명에서 2015

년 400만2095명으로 2.4배 늘었다. 지난

해에는 753만8997명으로 2011년과 비교

하면 4.5배 늘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에는 LCC 업계의 일본 노선 비

중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간 LCC들은 엔저효과에

편승해 지방발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공급을 늘려 왔다. 비행거

리가 비교적 짧고 취항도 자유로워 수

요만 뒷받침된다면 수익성을 내기 쉬

운 구조기 때문이다. 일본 내 취항지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기존 인기노

선을 비롯해 다카마쓰, 시즈오카 등 중

·소도시까지 다양하게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LCC들의 전체 국제선

노선 중 일본 노선 비중은 평균 약 40%

에 달한다. 티웨이항공이 53개 노선 중

23개(43%), 이스타항공 34개 중 12개

(35%), 제주항공 70개 중 22개(31%)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일본 비

중이 10% 초반인 것과 대비된다. 

올해만해도 상반기까지 국내 LCC 6

개사를 통해 일본을 오고간 이용객은

왕복 기준 약 660만명에 달한다. 이는

FSC 왕복 이용객(약 361만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일각에선 LCC 과당경쟁으로 인한

일본 중·소도시로 확장된 노선이 한

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옥죄는 '급소'가

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이용객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일본의

관광·소매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award@news1.kr

[화이트국가 배제 D-1] 7월 일본 여객수 전년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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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연보고서 조기진화 나섰지만…이번엔 무단인용 의혹

(서울=뉴스1) 전형민, 정상훈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

등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당 '싱크

탱크' 민주연구원의 여론조사 보고서

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조기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연구원은 3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30일 당내 의원

들에게 발송한 한일 갈등 관련 여론조

사 보고서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

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전날 한국사회여론연

구소(KSOI) 등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

해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

를 작성,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보고서는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

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당의 대

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

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당 안팎에서는

한일 갈등을 내년 총선과 연관해 분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원은 "충분한 내부 검토 절

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면서 "관련자들에게 엄

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전

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

석 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논란 진화작업은 이날 지도

부 회의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

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

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주의를

주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에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

양 원장도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다"면서 "어쨌든

그 부분은 향후 이 같은 방식의 논란이

없도록 강력 경고할 생각"이라고 밝혔

다.

양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

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고서 논

란과 관련해 "(연구원이 오전에 낸 입

장) 그 맥락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면

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집권여당 싱크탱크가 한

일 갈등을 내년 총선과 연계시킨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맹비난을 퍼

부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

서 해당 보고서를 '천인공노할 보고서'

라고 지칭하며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가 문재인 정권의 실체이자 영혼이다.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

저 표, 표,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

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

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

랍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가 한일 갈등이 총선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내용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처럼 야권이 맹공을 이어가는 가

운데, 이번에는 민주연구원이 이번 보

고서 작성 과정에서 KSOI의 내부 비공

개 자료를 무단 인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KSOI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KSOI 자체 조사

를 통해 모은 데이터가 (민주연구원에

) 흘러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영 KSOI 기획실장은 "비공개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민주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

도 그러지 않는다"며 "비공개 문건이

공개적으로 유출된 것은 당의 기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sesang222@news1.kr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정치

권이 정당 내부의 기밀문건 유출문제로

시끄럽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선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

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당 싱크탱크 민주

연구원의여론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 

지난달 16일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순

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 관련 내부 보

고서가 언론에 유출돼 당 차원에서 제

보자 색출 조사까지 이뤄졌다.

두 사건 모두 정당 내부보고서 유출

패턴의 연장선에 있다. 보고서 유출은

당내 주요인사를 흔들거나 계파싸움을

부추기는 등의 파문을 불러왔다.

민주연구원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야

4당은 논란 이틀째인 1일에도 비판을 이

어갔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

경원 원내대표가, 민주평화당에선 정동

영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각 당

대변인들도 민주당의 사과와 양정철 원

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논평을 잇달아

냈다. 

양 원장 사퇴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

치권에선 해당 보고서 유출 뒤에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양 원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이 숨어있었던 것 아

니냐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

서 "양정철 원장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뿌릴만한 성격의

보고서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유출배

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유출된 정당

보고서가 내부 계파 갈등을 표출시킨

예가 있다.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 불거

진 민주연구원의 일명 '개헌 저지 보고

서' 유출 사건이다. 

당시 보고서는 국회 개헌특위에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고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의 특

위 참여를 소폭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

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도부에게만 배포돼 당 싱크탱크가 당

장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의 문재인 당

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한 셈이 아니냐

는 의혹이 불거졌고 비문 성향 초선 의

원들의 규탄 성명 발표로 이어졌다. 

결국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익 당

시 민주연구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해

당 보고서 작성자인 수석연구위원이 대

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정당 내부 보고서가 당 대표의 리더

십을 흔드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국당에서 '5·18망언'으로 징

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보고서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나오

자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의 조사를 벌

였다. 

2005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국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

서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후보 사조직

이 가동됐고 박근혜 당시 대표 유세 시

인근 지역에서 당원들이 동원됐다고 기

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해당 문건 유출

이 박근혜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것 아

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박 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건영 당시 여의도연구소장

에게 "연구소는 정책 개발만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윤 소장과 주호영, 최구식

부소장은 유출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

고 일괄사퇴했다. 

serendipity@news1.kr

당내 리더십 흔들고 계파싸움까지…대외비문건 유출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

민 10명 중 8명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에

대해 "향후 응원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MBC Sports+ 의뢰로 전날 전국 19

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주말 한국 K리그

올스타팀과의 친선 축구경기에 결

장해 '노쇼' 파장이 일고 있는 호날두

와 관련해 '기존에 팬 이었다'는 응답

이 45.9%, '기존에 팬이 아니었다'는

응답이 42.8%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다만 '향후에 응원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이 79.4%로 집계됐다. '향후에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9.3%에 불

과했다. '기존에 팬이었다'는 응답자

230명 중에서는 85.6%가 팬심을 철

회하겠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전·세종·충

청과 서울, 대구·경북(TK), 40대와

60대 이상, 남성, 사무직에서 '기존 팬

이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부산·

울산·경남(PK), 30대에서는 '기존

팬이 아니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기

·인천, 20대와 50대, 여성, 사무직에

서는 기존 팬 여부 응답이 비슷했다.

향후 응원 여부에서는 모든 지역

과 연령, 성, 직업에서 '응원 안 할 것

'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호날두의 노쇼 책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주최측인 '한국프로축구

연맹'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

았고, '결장한 호날두 선수'라는 응답

이 22.7%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

게 나타났다. '호날두 선수가 속한 유

벤투 스 팀'이라는 응답은 18.3%, '행

사를 주최한 더페스타'라는 응답은

17.3%로 집계됐다.

jyj@news1.kr

국민 10명 중 8명, 앞으로 호날두
응원 안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해찬, 비공개 최고위서 양정철에 '주의'

KSOI 측 "자체 자료가 연구원에 흘러간 듯"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컨디션 난조를 이유
로 단 1분도 뛰지 않았던 호날두가 이탈리아
에 도착하자 마자 장난스러운 사진을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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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웃을 때 주로 아랫니가 보이는 일명 ‘틀니

미소’가 대표적인 치아 노화의 현상이라고 합니

다. 이 같은 치아 노화 현상의 이유(잘못된 습관)에

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 : 틀니 미소라는 용어는 신조어 입니다.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윗니가 빠지고 아랫 앞

니가 몇 개 남아 있는 경우 웃을 때 아랫니만 보이

는 경우가 많습니다. 윗니가 빠지게 되면 치아를

지지하던 치조골도 녹으면서 윗입술이 들어가 보

이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고 치아가 상실 되면서 일어나는 치아

노화 현상의 하나인 것인데요, 평소에 치아 건강에

신경을 쓰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이런 현상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웃을 때 보기 좋은 경우는 윗니 앞니 6-10개 정

도의 치아가 보이는 경우 입니다. 보다 환한 웃음

을 원하시는 경우 미백을 통해 치아를 하얗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 틀니 미소 외의 치아 노화 현상과 그 원인으

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 잇몸 질환,치아 마모, 치아 변색 등이 있습

니다. 

잇몸 질환의 경우는 치아 노화라기보다는 치조

골과 잇몸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치아가 흔들리

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잇솔질과 정기적인 검

진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아는 한번 나오면 평생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껴서 평생 쓴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치아

가 단단하다고 과신하고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계

속 먹게 되면 치아 마모가 일어납니다. 마모가 심

한 경우는 전체 치아를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항상 치아를 아낀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변색은 탄산음료나 홍차, 녹차 등을 많이

마시게 되면 치아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

들을 피하는 것이 좋고, 드신 후에는 바로 잇솔질

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치아

미백을 통해서 치아를 하얗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

니다. 

3. 치아 노화를 개선하는 치료법을 소개해 주신

다면? 

A3 : 치아 노화를 개선하는 치료법은 대표적으

로 레진치료나 치아 미백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또는 심

미 보철을 통해 해결을 해야합니다. 

4. 치아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 습관에

는 어떤 것이 있나요?

A4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잇솔질 방법,

치실의 사용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 올바른

생활습관 등 전신적으로 건강하시려고 노력하시

면 치아도 건강해 집니다. 

5. 피부를 관리하듯 치아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충치가 없으면 치과를 굳이

찾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건강한 치아를 위해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체크 해야 할 사항이 있다

면 무엇일까요?

A5 : 치석의 유무, 치아우식증의 유무를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치아의 가

지런한 정도, 치아의 마모 여부, 치아 변색 등을 정

기적으로 체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국 방문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치아 노화 현상"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

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

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

료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

입니다.

치아도 노화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미소랑치과 이 승헌원장님

의 도움을 받아 치아의 노화 현상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치아 안티에이징
(Anti-aging)

휴람 네트워크와제휴한 '미소랑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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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8월 4일 - 8월 10일

●운수:힘들게 산을 넘고 이제는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를 마

주하게 됩니다. 근심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

다. ●금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원하던 돈도 들어오면서 숨

통이 트입니다. ●애정: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미혼남녀는 일생을

같이할 배필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때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6, 8일 길일. 4, 10일 주의.

쥐띠 |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가

●운수:살아가는 데에 길이 많지만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걸

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이정표를 찾도록 하세요. ●금전:지난날에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니 노력

에 대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

게 되겠습니다. ● 애정: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4, 7일 길일. 5, 9일 주의.

소띠 | 이정표를 찾도록

●운수:능력 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큰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우선시 되

어야 합니다. ●금전:여러 면에서 발전을 가져오니 금전운이 길하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수입은 늘게 됩니다. ● 애정:애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히

고설켜 있군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때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5, 6일 길일. 4, 7일 주의.

토끼띠 | 현실적인 판단이

●운수:원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호히 결정하여 시

작하도록 하세요. 투자하거나 변화나 변동을 시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금전:기다리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미루고 지체할수

록 손해가 될 것입니다. ●애정:이성간에 있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있

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프러포즈도 받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5, 10일 길일. 4, 9일 주의.

범띠 | 단호히 결정하여

● 운수:평소에 계획한 일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보는 것이 좋

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윗사람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

고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 금전: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되로 주

고 말로 받는 격이니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어집니다. ● 애정:혼자 지내오던 사람

은 이상형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자기한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4, 7일 길일. 5, 8일 주의. 

용띠 | 되로 주고 말로 받는

● 운수: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기보다

는 뒤를 따르는 형식을 취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 금전

: 여느 때보다도 씀씀이가 늘어납니다.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 애정: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 상대의 화를 녹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4, 8일 길일. 6, 9일 주의.

뱀띠 |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 운수:예상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

의 접촉은 피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

요. ● 금전: 항상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

말띠 | 깊은 관심이 필요한

●운수: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인

덕이 따라줄 것입니다. 실업자는 새 직장을 얻게 됩니다. ●금전:

나갔던 돈이나 들어와야 하는 돈이 들어오니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됩니다. ●애정: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

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6, 10일 길일. 5, 8일 주의.

양띠 | 인덕이 따라주어

●운수: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쓰면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자

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금전문제로 부부가 옥신각신하기 쉬우

니 내가 먼저 참도록 하세요. ●애정:새것을 취하기 위해서 옛것을 가벼이 여기고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꿩도 매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

닭띠 |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운수:하고자 하는 의욕과 활동의 영역을 넓혀보려는 생각

은 있지만 몸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입

니다.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여유 있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옹졸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뭔가  결심까

지 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5, 7일 길일. 9, 10일 주의.

원숭이띠 | 여유 있는 마음을

● 운수: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인심도

얻고 귀인의 협조도 얻게 됩니다. ● 금전: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줍니다.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소득을 올

릴 수 있겠습니다. ● 애정:삶의 즐거움이나 가치는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

다. 이제는 상대에 의해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0일 길일. 7, 8일 주의.

개띠 |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 운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

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 금전: 꼭 들어올 돈은 미루어지고 급하게 쓸 일은

생기게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때이니 지출에 신경 쓰세요. ● 애정: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0일 길일. 6, 9일 주의.

돼지띠 | 냉철한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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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

악마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스타

작곡가 하립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인

생을 건 일생일대 게임을 펼치는 영혼

담보 코믹 판타지다. 자신이 누렸던

성공이 한 소녀의 재능과 인생을 빼앗

아 얻은 것임을 알게 된 하립이 소녀

와 자신, 그리고 주변의 삶을 회복시

키며 삶의 정수를 깨닫는 이야기를 그

린다. 괴테의 고전 명작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적 설정 위에 현실

적이고 풍자적인 요소를 가미해 유쾌

한 웃음과 공감을 선사할 전망. 여기

에 '영혼의 갑을관계'로 돌아온 '레전

드 콤비' 정경호, 박성웅을 비롯한 완

성도를 담보하는 배우진과 유니크한

소재에 걸맞은 세련된 미장센, 귀를

현혹하는 음악은 색(色)다른 복합장

르의 판타지 드라마를 기대케 한다.

자타 공인 '인생캐' 메이커 정경호

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스타 작곡가

하립과 무명의 포크가수 서동천으로

분해 역대급 1인 2역을 선보인다. 정

경호는 "'악마가'는 영혼 계약이라는

판타지 설정 위에 음악이 녹아든 확실

한 차별점이 있는 드라마"라고 설명

했다. 이어 "배우들의 호흡 역시 남다

른 현장이다. 하립은 모태강뿐만 아니

라 김이경, 지서영, 강하와도 각각 다

른 느낌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줄 수 있

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며 관전 포인트로 캐릭터들 간의 케

미를 짚었다. 또 "처음 출연을 결심한

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시

원하고 짜릿한 드라마로 찾아뵙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매혹적인 악마로 돌아온 박성웅은

"모태강은 모두가 생각하는 악마와

다른 독특한 지점이 있어서 도전해보

고 싶었다. 코믹 요소를 가미해 자칫

어두울 수 있는 설정들을 재미있게 풀

어나간다는 점이 '악마가'만의 매력"

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들과의 다채

로운 케미스트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하지 않아도 뭘 원하는지

서로 잘 아는 정경호 배우와의 케미는

물론이고, 모태강의 비서이자 강과장

역으로 나오는 윤경호, 지서영을 연기

하는 이엘 배우와의 관계에서도 독특

한 케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모태강

은 지서영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느

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의 몸에 들어간 악마가 저항하고

흔들리는 모습, 차갑지만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모태강은 반

전 있는 악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

다. '악마가' 방송 놓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불운의 싱

어송라이터 김이경을 그려나갈 이설

은 "이경이의 매력은 순수함이다. 어

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이겨내는 모습

을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음악의 꿈을 품고 있는 김

이경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작년

부터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이설. "'악마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많

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음악적 요소와 더불어 유쾌하게 표현

해낸 작품이다. 특히 이경이의 이야기

와 인생을 가사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음악에 주목해 달라"며 '악마가'의 음

악을 관전 포인트이자 매력 포인트로

밝혔다. 이어 "함께 하는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

한 환경에서 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야기를 웃으며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이

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애정 넘

치는 본방 사수 독려 메시지를 전했다

.프로페셔널한 소울엔터 수장 지서영

으로 분해 스타일링부터 확실하게 변

신을 예고한 이엘은 "악마와의 거래

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

무 닮아 있어 큰 흥미를 느꼈다. 특히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지니고 적재적

소에서 발산해내는 지서영의 캐릭터

가 마음에 들었다"며 작품과 캐릭터

의 매력을 설명했다. 한편 '악마가 너

의 이름을 부를 때'는 SF 미스터리 추

적극 '써클:이어진 두 세계'를 통해 실

험적인 연출로 호평을 이끌어낸 민진

기 감독과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

영화 '싱글즈' '미녀는 괴로워' '남자사

용설명서' 등 휴머니즘이 녹여진 코미

디에 일가견 있는 노혜영 작가의 의기

투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

31일 오후 9시30분 tvN에서 처음 방송

된다.

seunga@news1.kr

'악마가' 정경호→박성웅 밝힌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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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54-465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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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6/14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7/12

메이나드 소재 한인식당 매매합니다.

렌트비 저렴, 러커라이센스 보유.

T. 978-897-5107

8/2

Mattapan SQ., MA 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T. 603-401-4986

7/19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

자 = 김태호 PD가 마침내 1년

4개월 만에 새로운 예능 프로그

램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MBC '무한도전'이 방송되던

시간대인 27일 오후 6시30분에

새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를 선보인다. '놀면 뭐하니?'

는 캐스팅 방식과 플랫폼 교류

방식 등 모두에서 김태호 PD의

새롭고 신선한 도전을 보여주

는 예능이 될 전망이다. 

'놀면 뭐하니?'는 평소 스케

줄 없는 날 "놀면 뭐하니?"라고

말하는 유재석에게 카메라를

맡기면서 시작된 릴레이 카메

라다. 계획도, 주제도 없이 유재

석에게 건네진 카메라는 수많

은 사람을 거친다. 조세호 태항

호 유병재 딘딘 유노윤호 등 카

메라에 담긴 의외의 인물들과

이들이 공개하는 일상,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다.

'놀면 뭐하니?'는 유재석을

시작으로 스타들이 릴레이로

출연을 이어가게 되면서 '다단

계 예능'이라는 새로운 수식어

도 생겼다. 포맷의 제한이 없던

리얼 버라이어티 '무한도전' 이

상의 새로운 예능을 선보이기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김태호

PD는 더 생생한, 날것의 리얼

리티를 보여주면서 예능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

게 됐다. 

'놀면 뭐하니?'에 주목해야

할 점은 새로운 캐스팅 방식이

다. 김태호 PD는 유재석만 고

정으로 두고, 이후 유재석을 통

해 릴레이 카메라와 인연을 맺

는 스타들을 '놀면 뭐하니?'로

끌어들였다. 조세호 태항호 유

병재 딘딘 유노윤호 등 이들은

PD가 스타들을 직접 캐스팅하

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진짜 친

분을 통해 출연하게 된다. 이렇

게 출연하는 스타들은 저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무한도전'에선 출연자에 아

이템을 맞췄다면, '놀면 뭐하니

?'에서는 아이템에 출연자를 맞

춘다. 캐스팅에 제한을 두지 않

는 방식을 택했고, 그 효과는 예

상치 못한 만남과 더 날것의 리

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태호 PD는 "'릴레이

카메라'에 '무한도전'과 관련된

분들이 나오지만 뒤로 가면서 '

어떻게 저런 분들이 나올까' 하

실 거다. 저희도 다음에 누구에

게 카메라가 갈지 궁금증을 갖

고 지켜보기도 했다. 또 제작진

이 큰 재미를 느낀 건 생각지 못

한 즉흥성도 많았다"고 말했다. 

aluemchang@news1.kr

유재석 고정의 다단계 예능…'놀면 뭐하니?'가 새로운 이유

최자 "안영미, 술자리에서 야한 얘기…충격적이었다" 웃음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다이나믹 듀오 최자를 향한 관심

이 뜨겁다.

31일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최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

르내렸다. MBC 예능 프로그램 '라

디오스타' 출연으로 이목을 끈 것. 

이날 최자는 '라디오스타' MC

안영미와의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술자리에서 한 번 안영미씨를 본

적이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되게 야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셔

서"라고 덧붙여 폭소를 유발했다. 

최자는 "안영미씨가 무표정으로

섹시한 얘기를 하더라. 내용은 너

무 충격적이어서 방송에서는 못하

겠다"고 털어놔 웃음을 샀다. 

그때 이후로 더욱 팬이 됐다고.

최자는 "(안영미의 모습이) 방송용

캐릭터가 아니라 원래 그렇구나 싶

더라"면서 이유를 밝혔다.

lll@news1.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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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9 Mission u <선교학교>에 다녀와서...

706회 

지난 7/26 - 27일(금,토) 1박 2일의 일정으

로 뉴햄프셔 소재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UMW(United Methodist Women)의 <Mis-

sion U> 선교학교가 있었다. 150년의 연합감

리교회 여선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여선교회

의 비젼을 가지고 전세계 여성, 아동, 청소년

을 이해 믿음(Faith), 소망(Hope), 사랑

(Love)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번 미션 유 선교학교에 참석한 뉴잉글랜드 연

회(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메인주, 버먼

트주)의 총 인원은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으

며, 한인들의 참석인원은 합하여 20여 명이

되었다.

이번 Mission U 선교학교 한국어반 강사

로는 이정승 목사(북부보스톤 교육목사)가

담당했으며, 재넷 울프(Janet Wolf)의 <부활

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

마가복음과 진보적인 제자도'라는 소제목으

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참으로 귀한 것

을 발견하고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실

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저 나와 내

가정에서 얼마나 분주히 살아왔던가. 이제는

내 가족 외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기를 기

도한다. 조금 더 나아가 사회 문제와 인종 차

별 그리고 소수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소망과 사랑으로 마주해야

겠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목적문> 연합감

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

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

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여, 교

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전 세계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

소년들을 위해 믿음, 사랑,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목적을

한층 더 다듬어서 활력을 부여하고 그 활력

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비젼이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역사> 연합감리

교회 여선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전신 교회

들 내에서 조직된 여성 단체들과 여선교회 창

립자들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신 단체들에 대한 내용은 부록

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

회는 1869년 보스톤에서 8명의 여성이 모이

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인도 순회설교 선

교사 부인들에게 여성 건강 및 교육의 필요

성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모인 여성들이었다.

이 8명의 여성들이 감리교 국외여선교회

(Methodist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를 조직하고, 두 명의 선교사, 교육자

이사벨라 토번(Isabella Thoburn), 의사 클라

라 스웨인(Clara Swain)을 1869년 말에 인도

로 파견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1869-1893) 감리교와 복

음주의 연합 형제교회의 전통들에서도 여선

교회가 조직되었다. 국내 선교 사역 조직들

은 국내 여성 및 아동의 여건 변화를 위해 활

동했다. 이 시기에는 여성에 대한 섬김이 거

의 없었다. 교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문화적 편견과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2

년 연합감리교회 총회(2012 General Confer-

ence of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여성

국과 총회세계선교부의 합의내용을 승인함

으로써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교회 내 자

치 조직이 되었고, 70여 년만에 최초로 전세

계 사역을 담당하는 전국 규모의 여성 정책

수립 기구를 분리하게 되었다.

사역 범위로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주업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

교 활동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교육을

통해 여성 리더들을 양성 및 개발하여, 섬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선교에 임하고 있다. 변

화를 위한 교육으로 선교 교육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와 영적 성

장을 심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영적 성

장이라는 내면의 작업은 선교라는 외면적 표

현을 키운다. 이 점에서, 연합감리교회 여선

교회는 이벤트, 프로그램, 개인적 공부를 통

한 선교 교육 기회들을 여러모로 제공한다.

이번 2019 Mission U 선교학교에서 이정승

목사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시간을 통해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기독교인

의 올바른 삶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깊은 영

성으로의 초대는 나의 작은 삶이 더 나아가

커다란 우리의 삶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Mission U 뉴잉글랜드

연회 폐회예배 시간에 연회를 이끌어가는 여

성 목사와 더불어 한국어반을 담당한 이정승

목사의 예배는 모두에게 참으로 귀하고 감동

의 시간이 되었다. 샬롬!!̂ ^

두어 해전이다. 보스톤코리아에 실린 탐방

기사 였다. 유길준과 피바디박물관. 기사를 읽

으며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떠올랐

다. 유길준 일행과 동행했고 안내했던 미국 젊

은이를 말한다. 조선에 관한 책도썼다고 했다. 

퍼시픽 로웰은 이지역 출신이다. 하지만 로

웰이라면 별이 먼저다. 그의 관심은 우주로 향

했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중년을 보냈던 거

다. 아리조나에 사재를 털어 지은 로웰천문대

가 있다. 

명왕성은 태양계 별중 하나이다. 별 이름은

Pluto이다. 로웰의 후배들이 발견했고, 그의 업

적을 기려 별의 이름을 지었다. 퍼시벌 로웰의

첫 P와 L 이라는 거다. 그런 명왕성은 행성行

星이 분명한데, 근래에 소행성으로 지위가 격

하되었다. 별과 시는 사뭇 어울리는 조합이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정호승, 우리가 어느별에서)

태양은 별이다. 지구도 별이며 달도 별이다.

하지만 태양은 항성恒星이라 할적에 지구는

행성行星이라 한다. 한편 달은 위성衛星이다.

하긴 유성도 있고, 혜성도 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지구주위를 돈다. 하나마

나한 소리이다. 

태양계는 넓다. 그러나 그 넓은 태양계도 은

하계속에선 변방이다. 은하계속에서는 존재감

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고 그런 별들중에 하나

인게다. 그렇다고 태양계를 품은 은하계라고

존재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은하계 역시 우주

의 한 작은 조각일 뿐이다. 아아, 머리 복잡해

진다. 세상이란 말은 너무 좁다. 차라리 우주라

해야겠다. 

중국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이라 여길

적이 있었다. 중화中華라 했으니 말이다. 그런

중국이 다시금 항성으로 올라서려 한다. 빛바

랜 옛적 영화를 재현코자 하는 바. 그런데, 그

런데 말이다. 항성이 되려면 뭔가 내놓아야 한

다. 태양이 빛을 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자

꾸 얻겠다고만 한다. 항성이 될 자격은 없을텐

데, 명왕성이나 되지 않을 것인가. 

오늘날 지구에선 미국이 항성恒星이다. 모

든게 항성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다. 한국은 행성인가? 아니면 위성인가? 위성

국가는 아닐 거라 믿는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한담객설閑談客說: 항성恒星과 행성行星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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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을 하고 난 오후 두 시. 뭔가 신경을 다잡아줄 짜릿

한 그 무엇이 필요한 시간.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한 잔의 커피

와 티라미수 케이크가 아닐까. 노랗달까 희달까, 아리까리한 부

드러운 색깔의 케이크 조각 위로 계피가루처럼 짙은 갈색의 코

코아 가루를 뿌린 케이크 조작. 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우리나라엔 비교적 늦은 1991년에 ‘티라미스’란 이름으로

처음 소개된 tiramisu는 이름이 풍기듯 이탈리아 베네토의 한 식

당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

은 티라미스 케이크 조각보다는 그 tiramisu란 이름이다. 이탈리

아어로 tira-는 ‘끌어올리다’, mi-는 ‘나’, su-는 ‘위로’

란 뜻이다. 그러니까 ‘나를 들어올린다, 기분을 고양시켜 준다

’란 멋진 뜻이다. 아닌 게 아니라 티라미스는 이름값을 한다. 피

로가 몰려오는 오후 2시, 마치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가야할 곳

을 향해 가곤 했다는 김유신의 말처럼, 카페인의 기억을 되살려

낸 나의 장기기억장치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커피숍으로 향

하게 한다. 커피의 쓴맛과 티라미스의 향긋함으로 통해 나의 기

분은 두 번째 아침처럼 활력으로 가득 찬다. 

생김새가 tiramisu와 아주 비슷한 pyramid도 재미있는 유래

가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그런데

사각뿔 모양의 피라미드가 사실은 그리스의 빵모양에서 유래했

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6세기에 영어에 도입된 이

단어는 고대불어 pyramide를 거쳐 라틴어 pyramis에서 온 것이

고, 이 단어는 또 그리스어 pyramis에서 왔다. 일설에는 이 단어

가 이집트어 pimar에서 왔다고도 하고, 또 일설에는 그리스어

pyramis가 꿀과 밀가루로 만든 사각뿔 모양의 빵을 의미하기 때

문에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그리스어로 pyros는 ‘밀가루’

란 뜻이다. 즉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바로 이 밀가루 빵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피라미드란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스토리를 머금은 단어들은 영어에 많이 있다. touch-me-not(

봉숭아)이라든가 forget-me-not(물망초)과 같은 고전적인 단

어들 말이다. 오스트리아의 전설에 의하면, 한 소년과 소녀가 다

뉴브 강가를 걷고 있었다. 강가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사랑스런

꽃이 소녀의 눈에 들어왔다. “내가 저 꽃을 꺾어 줄게.” 소년

이 말을 하면서 가파른 강둑으로 가서 꽃을 뿌리째 뽑으려고 했

지만 잘 뽑히지 않았다. 소년은 균형을 잃고 강물 속으로 미끄러

져 들어가면서 외쳤다. “Forget me not, my love!” 소녀는 푸

른 눈을 가진 소년을 잊을 수가 없었고, 푸른 꽃잎을 가진 그 꽃

은 그 후부터 forget-me-not이라 불리게 되었다. 물론 이 이름

의 유래는 더 이른 시대에 프랑스어에서 번역되었다는 설도 있

다. 1530년대에 고대프랑스어 ne m’oubliez mye(나를 잊지 마)

라는 구절을 영어로 번역하여 만들어진 꽃 이름이라는 것이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서 예상을 뒤엎고 깜짝 상을 탄 Touch-

Me-Not이란 루마니아 영화도 있지만 touch-me-not이란 꽃은

말 그대로 건드리면 터지는 봉숭아를 말한다. 봉숭아는 ‘봉선

화’의 사투리 발음이기도 하다. 

꽃으로도 유명하지만 아주 중요한 심리학 전문용어를 남긴

단어가 그리스 신화의 슬픈 주인공 Narcissus이다. 그는 아주 잘

생긴 소년이었다. 모든 요정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 어느

요정에게도 끌리지 않았다. 그를 짝사랑하던 요정 에코는 거절

당한 사랑의 상처로 인해 숲속 깊은 곳으로 가게 되고,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중 그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

워 그만 그를 잡으려다가 호수에 빠져 죽게 된다. 메아리가 산속

에서 더 잘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에

의해 되살려진 narcissism, narcissist, narcissistic는 모두 자기애

에 빠지는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다. 윌리엄 워터하

우스가 그린 <에코와 나르시스>는 나르시스를 바라보는 에코의

애절한 눈빛과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빠진 그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티라미스를 아시나요?

[ 오르고의 영어잡설 70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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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illiam Waterhouse, 1903, <Echo and Narcis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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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의 고모인 숙명공주가 하종에게 신라의

대영웅인 자신의 아버지 이사부를 호신으로 삼

으라는 분부가 화랑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

어 있다.

[한번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인 태종각간

은 곧 너의 할아버지이다. 하늘에 다시 없고 땅

에도 다시 없는 대영웅이다. 너는 마땅히 받들

어 신神으로 삼아야 한다” 했다. 대개 아버지

에게서 배우고 어머니에게는 배우지 말라는 것

을 풍자하여 가르친 것이다. 하종공은 속으로 명

석한 까닭에 그 가르침을 스스로 알았으나, 알아

듣지 못한 것처럼 한 것은 미실이 아시공과 옥진

궁주를 호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기록된 화랑세기의 내용은 신궁神宮

에 모셔져 있는 인물들이 적라하게 등장한다.

[보리공이 처음에 하종공에게 속했을 때 신궁

에 따라 들어가서 법흥과 옥진의 교신상交神像

에 절을 하는데, 옥진에게 먼저 절하고 후에 제

帝에게 절을 했다. 공이 옳지 않게 여겨 말하기

를 “우리들이 오늘 귀한 것은 모두 선제先帝가

내려준 것인데, 어찌 그를 뒤로 합니까?” 했다.

하종공이 “선제 또한 말하기를 ‘억조창생이

나를 신으로 여기는데 나는 옥진을 신으로 여긴

다’ 했으며, 영실공 또한 옥진궁주에게 먼저 절

하고 나서 제帝에게 절했다. 이것이 그 상像이

다. 대개 미실이 가르친 바이다” 했다. 공이 부

득이 따랐다. 그 다음에 아시공에게 절했다. …

태종공苔宗公 …. 공은 또한 그 순서에 의심을

가졌으나 따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모제母弟

로서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하종공이 말

하기를 “돌아가 숙명에게 말하기를 … 태종공

과 더불어 …이 옳다고 말하라” 대개 양공兩公

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 … 이다.]

위의 기록으로 당시 신궁내부의 모습을 구현

시켜 볼 수가 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법흥

왕과 그의 후궁이었던 옥진궁주의 교신상이다.

교신상이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만든 조각이

다. 신성한 신궁 안에 이런 상이 있다는 것이 다

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신라의 역사를 조금

더 넓게 보고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옥진궁주는 법흥

왕이 가장 총애했던 후궁이었다. 그는 정비 보

도왕후를 말년에 비구니로 보내면서까지 옥진

을 총애하였다. 옥진은 처음에 박영실의 부인으

로, 그들의 혼례식에 법흥왕이 축하차 참석하여

그만 옥진의 미모에 빠져 옥진을 후궁으로 데려

갔다. 박영실은 법흥왕의 누이 보현공주의 아들

이다.

신라인들은 왕의 무덤 또한 ‘신궁화’ 한 것

같다. 현재까지 신라인의 무덤에서 남녀간의 성

행위를 적나라하게 조각한 토우土偶가 출토되

고 있다. 이것은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던 이들

의 상像을 신궁에만 봉안하지 않고 무덤에도 함

께 묻어서 무덤을 ‘신궁화’ 한 것 같다. 

‘토우장식 장경호長頸壺’는 우리나라의

국보 195호이다(경주 국립 박물관). 경주시 황남

동 미추왕릉지구의 계림로 16지구 30호분에서

출토된 이 특이한 항아리의 목 부분에는 많은 토

우가 장식되어 있다. 높이가 약 34cm로 5 ~ 6세

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토우들을 자세히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임신한 여인(다산을 기원

), 그 옆에는 거북이(장수 기원), 그리고 뱀이 개

구리 다리를 물고 있다(개구리는 수 많은 알로

번식 –역시 다산, 뱀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남 –인간도

죽음의 옷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서 영생). 그리

고 항아리 몸체에는 세로로 다섯줄의 무늬를 연

속해서 넣고, 사이에는 동심원을 연속해서 넣었

다(동심원은 태양을 상징, 태양이 잘 쬐어서 농

사가 잘 되라는 풍요를 상징). 토우들 중에서 지

나칠 수 없는 한 쌍, 여인은 엉덩이를 내밀고 엎

드려 있고 뒤에는 남자가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다. 여인은 다리를 벌리고 엎드려 후배위 자세

를 취한 채로 얼굴을 살짝 돌리고 있고, 뒤에서

는 머리와 오른팔이 부서진 남자가 팔뚝만큼 굵

게 과장된 남근을 내밀며 다가가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왼쪽으로 얼굴을 살

짝 돌린 여인은 발그스름하게 상기된 얼굴에 히

죽 웃는 모습도 잡힌다. 성행위 장면이지만 전

혀 외설스럽지 않고 해학이 넘쳐나는 작품이다.

이는 수명이 짧았던 고대인들은 종족을 보존하

는 일이 가장 신성시되지 않았을까? 성의 결합

은 새생명의 탄생이요, 이는 곧 망자의 새로운

탄생도 의미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토우는

무덤의 부장품으로써 고대인들의 소망인 영생

과 부활, 자손의 번창과 풍요를 기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리와 하종이 들어간 신궁에는 법흥왕과 옥

진의 교신상 외에도 아시공과 태종을 모신 데도

있다. 아시공과 태종은 마복칠성들이었고, 또한

태종은 지증왕-법흥왕-진흥왕 까지 신라의 중

흥기를 이끈 대영웅이었다. 그들이 교신상처럼

조각이 되었는지, 화상으로 모셔졌는지 또는 위

패처럼 모셔졌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들이 신궁에 묘셔져 신격화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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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일할

곳을 찾는다. 젊은 친구들은 본인의 이력서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다. 금융회사에서 전

화가 온다. 면접 보라고 한다. 기쁜 마음에 면

접 장소에 간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분위기를 띄운다. 다단계 금융회사

판매원(Associate or Distributor)을 모집하는

것이다.

다단계 금융회사(MLM, Multi-Level

Marketing)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험회사나 금융회사가 아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다단계 회사의 운영방

식은 사기(Pyramid Scheme)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다단계회사를 상대로 소송 건이 얼

마나 많은지는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어뉴이티나 생

명보험이다. 어뉴이티는 ‘주식시장이 폭락

해도 원금이 보장되고 몇 퍼센트 이자도 보장

하며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라고 설명

한다. 다단계 회사는 판매원에게 이점을 강조

하며 교육한다. 이런 이유로 판매원 자신도 어

뉴이티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어뉴이티는 매우 복잡한 보험상품이다. 어

뉴이티의 안내서(Prospectus)는 보통 300~400

페이지가 된다. 이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단계 회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는 파는 사람

의 장밋빛 설명만 듣고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판매원이 보험상품을 파는 첫 대상은 당연

히 가족, 친척,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지들이다

. 판매원 자신도 어뉴이티가 좋은 투자종목이

라고 생각하기에 조금도 부담감 없이 남에게

판다. 그리고 돈을 번다. 보험상품을 팔 때마다

수수료(Commission)를 받기 때문이다. 수수

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다단계의 조직은 판매원 숫자가 매우 중요

하다. 한 판매원이 3~5명의 판매원을 모집하

고 다른 판매원도 비슷한 숫자로 판매원을 계

속 모집하면 판매원의 숫자는 수없이 불어난

다. 사회에서 받는 부정적인 시선과 질문을 다

단계 회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판

매원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미리 교육시

킨다.  

다단계 회사는 학생은 물론 청년과 일반인

도 열심히 모집한다. 경력이나 학력도 필요하

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을 어떻게 파는

지 약 2주간 훈련으로 수료증(Life License)을

수여 하고 판매인을 재정설계사라고 말한다.

기본적인 재정 지식이나 경험 없이 평생 모은

남의 돈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지 일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

다.

판매원 본인이 보험상품을 많이 팔고 부하

판매원도 많이 팔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실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래서 판매원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한다. 이런

이유로 다단계 금융회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 현 직장

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여가시간에 돈 벌 수

있다는 유혹, 인생 역전이라는 허황한 꿈과 절

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을 계약한 가족과 친지들은 재정

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뉴이티에 숨어있는 잘

못된 점을 결과로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

고 생명보험 자체도 누가 사망해야만 알 수 있

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다단계 금융회사는 영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

으며 수많은 법적인 문제로 복잡해지면 회사

이름만 변경해서 또 영업하는 것이다. 

다단계 판매원 자신도 보험상품에 대한 이

해 부족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젊은 판매원이 고급 외제 차

를 곧 살 수 있다고 부푼 꿈을 말하는 이유이다

. 보험상품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판매원이나

직원도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없다. 남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일단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자식들 키우며 정신없이

산 이민 일 세대,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투자

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투자의 ‘만병통치약

’처럼 보험상품을 판다. 정직하게 땀 흘려 모

은 돈, 한순간에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다. 참

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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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